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멕시코의 역사





『멕시코의 역사』는 인류가 정착하고 농경이 
시작되던 고 부터 2000년에 이르는 멕시코 역
사를 7개의 시  구분을 통해 시  순으로 살펴
보고 있는 책이다. 멕시코 최고의 연구·교육기관 중 하나로 손꼽히는 멕
시코 학원(Colegio de México, COLMEX)이 최신의 시  구분과 해석방
법을 도입하고 전문 역사가들에게 집필을 맡겨, 가장 신뢰할 만한 멕시코 
역사 서술을 선보이고 있다. 이런 점에서 멕시코 역사의 ‘교과서’라고 할 
수 있는 이 책은, 기획단계에서부터 멕시코의 일반 중들에게 읽힐 목적
으로 쉽고 흥미롭게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멕시코 역사에 
한 배경지식이 많지 않은 한국의 독자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
장점을 지니고 있다. 특히 이번『멕시코의 역사』 한국어판은 서울 학교 
서어서문학과 교수이자 서울 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소장인 김창민 교수의 
전문적이고 간결한 번역으로 선보이고 있다. 무엇보다도 그동안 단편적으
로 이해되어 왔던 멕시코 역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
준다는 점 역시 통사로서『멕시코의 역사』의 큰 장점이다.









그린비 ‘트랜스라틴 총서’의 일곱 번째 책. 
아이티 출신의 인류학자인 미셸-롤프 트루요의 
핵심 저작이자 라틴아메리카의 탈식민화를 위한 
새로운 역사서술을 선보인 작품으로서 탈식민주의 기억 이론을 위한 문제
작으로 손꼽힌다.이 책에서 트루요는 아이티혁명의 기억에서 나타나는 서
구인들의 모호한 태도가 어떻게 아이티 흑인의 목소리를 침묵시켰는지 여
러 과거 기록의 감추어진 맥락을 드러내며 밝힌다. 그의 이러한 문제의식
은 콜럼버스의 신 륙 발견에 한 서구인의 기억으로까지 이어지며, 서







라틴아메리카는 한국보다 10년 앞서 신자유
주의 경제개혁을 단행했고 미국과 FTA를 시도했
다. 미국과의 FTA 협상 논의로 시국이 어지러운 현시점에서, 한국은 앞
선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통해 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. 이




경계 해체와 라틴 아메리카 문학





21세기, 현재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
는 시 . 빡빡하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오늘날, 현  문학은 어떻게 전개
되고 있을까? 문학의 광장 15권『경계 해체와 라틴 아메리카 문학』에서는 
현  문학이 나아가는 방향에 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가와 작품을 소
개하고 있다. 풍부한 이미지의 삽입으로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읽는 즐거
움을 더해주는 책이다. 







라틴아메리카의 여성미술가라고 하면 국내에
서는 프리다 칼로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. ‘그렇다면 프리다 칼로를 제외
하고 또 다른 여성미술가는?’ 이 질문에는 부분 머뭇거릴 것이다. 사실 
라틴아메리카 여성미술가에 한 관심은 지구촌 곳곳에 마니아층을 거느
릴 정도이다. 이 책,『예술에서 위안 받은 그녀들』은 표적인 라틴아메
리카 여성미술가 12인을 다루고 있다. 출생·가족·교육·경력에 관한 일 기
와 주요 작품으로 나누어 자료를 수록했다. 
